
- 1 -

<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* 새벽 설교를 할 때는 

  항상 <주일말씀 주제>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,

  그다음에 <잠언>을 전해 줘야 된다. 

 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 

  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 

  잠언을 한 절,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라.

1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>은 ‘웅장’하다. 그만큼 긴

긴 역사 동안 행해 오셨기 때문이다. <삼위가 행해 놓으신 것들>

이 ‘전지전능하심의 근거’다.

2. 가을비가 종일 차갑게 쏟아지는 날, 새벽 1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

하나님께 말하기를, 어릴 때 <대둔산 용문골>에서 ‘찬비를 맞으

며 기도한 것’이 기적이라고 했다.

하나님은 들으시고, “나의 전지전능함을 네게 긴긴 세월 동안 

행해 준 것이다.”라고 말씀하셨다. 이같이 하나님은 <미약한 

자>를 데리고 ‘능치 못함이 없게’ 행하셨다. 그리고 지금도 그

같이 행하신다고 깨닫게 해 주셨다.

3.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, 성령님, 성자>는 ‘무한히’ 행하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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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<신령한 하늘 세계의 무한한 것>을 알기 위해, 내게도 ‘합당한 

것’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. 이에 하나님은 ‘합당한 것’을 

보여 주겠다고 하셨다.

그 순간 한 장면이 보이는데, 내가 <커다란 집 현관>에 들어가기 

전에 ‘진흙을 밟은 신발’을 물로 깨끗이 씻고 있었다. 이 장면

을 보고, <하늘나라>는 거룩한 곳이니 ‘자기중심과 주관과 생

각’을 버리고, ‘회개’하여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됨을 깨달았

다.

5. <거룩한 곳>에서 ‘네 발의 신’을 벗어라. <깨끗하고 청결한 

자>는 ‘하나님 앞’에 서게 되느니라.

6. <성령님>은 ‘청결의 신’, ‘깨끗함의 신’이시다.

7. <샘>을 보면, 어떤 샘은 조금만 파도 ‘구정물’이 일어나고, 어

떤 샘은 아무리 파내도 ‘구정물’이 안 일어난다. <샘>을 바닥

까지 파내서 ‘깨끗한 물’이 뿜어져 나와야, ‘깨끗한 샘’이라

고 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<사람>도 깊이 대해 보면 ‘화’도 내

고, ‘분노’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. <자기 마음과 생각>이 바

닥까지 완전히 닦아져야, ‘깨끗한 샘’과 같다고 볼 수 있다.

8.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을 잘 섬기고, 삼위가 원하시는 대

로 최고로 잘해 드리며 사냐고 물으니, “<삼위>를 <생각>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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잊지 말아야 된다. <생각>에서 잊으면, ‘삼위가 무슨 일’을 하

는지 모른다.” 하셨다.

9. <하나님과 성령님>을 <생각>에서 잊지 말아야, 늘 ‘하나님과 

성령님이 무슨 일’을 하시는지 알고, 같이 행한다.

10. <하나님과 성령님>을 <생각>에서 잊지 말고 늘 ‘하고 싶은 

말’을 해야 된다. <대화>를 해야, 하나님도 성령님도 ‘하고 

싶은 말’을 해 주신다.

11. 사람이 <누구>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‘<위대한 생각>을 하게 

되느냐, 못 하게 되느냐.’가 좌우된다.

12. 성령께 <위대한 생각>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니, “<창조주 

하나님과 나 성령과 성자를 생각하는 것>이 ‘위대한 생각’이

다.” 하고 말씀하셨다.

13. <창조주 하나님, 성령님, 성자>만이 ‘위대한 생각’을 가지고 

계신다. 그로부터 <위대한 생각>이 ‘합당한 자들’에게 각각 

전달된다.

14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고 계신 생각>이 ‘위대한 생

각’이다.

15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는 것>이 ‘인간으로서 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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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생각을 하는 것’이다.


